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1권 제2호

110

한국신문의 공공저너리즘의 이용에 관한 정책

신윤호*

A Study on the Policy Possibility for Public Journalism of korea Newspaper

Yun-ho Shi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자체가 단 3건 밖에 없는 상황에서, 2건이 미국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들이기에, 국내의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

었고, 이런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의 역할을 저널리스트나 기획기사가 아닌, 언론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지난 16대 대선 과정에서의 보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온라인 신문이 

공공저널리즘의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first online journalism in South Korea on the research itself in reality only have 3, only 2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study of online journalism, in online journalism for the public to feel the necessity of research. These online agents not 

journalist the role of public journalism, the media can perform that role, we felt the need for the rest. In the process of the last 16 

presidential election, as reported in South Korea of journalism online newspapers will want to research about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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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의 온라인상에서의 공공저널리즘 실천에 관한 

연구로는, 최 영(2002)의 온라인 신문에서의 시민저널

리즘 가능성 연구: 일상적 실천을 중심으로의 연구와 

윤태진, 강내원(2001)의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

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인스닷컴’, ‘인터넷 한

겨레’, ‘오마이뉴스’의 기획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와 반 현(2000)의 가상공간에서 공공 저널리즘: 다른 

전자 민주주의 가능성 연구가 있다.

우선, 최 영의 경우는, 온라인신문에서 공공저널리

즘의 일상적 실천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온라인 환경 하에서 공공저널리즘

의 일상적인 실천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인쇄신문과의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논문의 한계는 미국에서 미이 공공저널리

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비교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려

고 하고 있다는 점과 서베이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윤태진과 강내원의 경우는 주요 온라인 신문의 기

획기사를 바탕으로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를 분석

하기 위해 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층위 구성원들의 입

장이 기사에 반영되는 저의 여부와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과정 중심의 보도가 이루여졌는지를 살펴보았

다. 조사 결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은 비교적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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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반면에 대안 혹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한계는 비교 대상이 없이 

단지 몇 개의 온라인 신문사의 기획 기사만을 가지고 

공공저널리즘의 기능을 하였는지를 분석할려고 했다

는 것이다. 그 결과 분석을 위한 명확한 도구와 척도

가 없다는 것이다.

반 현의 경우는 미국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의 공공

저널리즘에 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결과, 그

들은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결과, 그들은 공공저널리즘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논문의 한계는 

언론사나 언론사의 보도가 아닌, 단지 저널리스트들의 

태도만을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의 온라인 공공저널

리즘에 관한 연구 자체가 단 3건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2건이 미국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들이기에, 국내의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의 

역할을 저널리스트나 기획기사가 아닌, 언론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나머

지, 지난 16대 대선 과정에서의 보도를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신문이 공공저널리즘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연

구하려는 것이다.

연구문제 1. 온라인 신문의 대선관련 보도는 유권

자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켰는가?

연구가설 : 인터넷은 공중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정치참여의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

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로 공중은 저렴한 비

용으로 다양한 정치행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넓어졌으며, 과거에는 대중언론에 의해 공중과 

정책결정자 또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간접적으로 연

결되던 것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길이 다양하게 열리게 되었다.

다양한 정치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생김으로써 공중

이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용이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정치과정에서 공중의 권력이 보다 커졌다.

이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신문의 보도

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문제 2. 온라인 신문의 상호작영 기제의 제공 

현황은 어떠하며, 대선관련 보도 중 상호작용기제

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정도는 어떠했는가?

연구가설 : 인터넷의 상호작용적 특성으로 인해 새

로운 형태의 공공토론의 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

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대부분의 공중이 공

공의제(agenda)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나 정치인들과의 공공토론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질적으로 높아진 여론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신문의 상호작용 기제는 

공공영역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는 아래의 범위로 규

정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 공공미디어(public media)

* 온라인 신문   * 온라인 투표

* 인터넷 신문   * 전자 게시판

* 타운 홀 미팅이나 공개포럼  * 채팅방

* 전자우편   * 네티즌 리포트

Ⅱ. 논문의 구성

먼저,Ⅰ장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그 다음 Ⅱ장에서, 우선 제 1절에서는 공공저널리

즘이 무엇인가와 등장배경 및 이론적 기반, 그리고 지

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공공

저널리즘이 하버머스 공공영역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살펴본 공공저널리즘과 인터넷의 관계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공공영역과 연관성이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커뮤니

케이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인터넷의 컴퓨터 매

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인터넷과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의 특징, 그리고 여론 형성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에 대

해서 살펴본 후에, 이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

의인 전자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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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 알아본 인터넷과 저널리즘을 결합한 온라

인 저널리즘의 발전 단계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 후

에, 이런 온라인 환경 하에서 저널리즘이 공공저널리

즘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 문헌을 바

탕으로 그 실천 요소를 알아볼 것이다.

Ⅴ장은 연구방법으로 온라인신문이 공공저널리즘으

로 가능한 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설계와 주요 연

구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릴 것이며, 자료의 선정이

유와 분석 도구 및 분석 척도

Ⅵ장은 연구결과로 각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밝힐 것이다.

결론으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결론적 논의를 도출할 것이다.

Ⅲ. 공공저널리즘의 등장 배경

3.1 공공저널리즘의 개념

공공저널리즘 또는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의 보도 과

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언론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언론이 시민

들에게 공공생활(public life)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

역문제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사를 언론 보도의 중심적 의제(agenda)

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란 정보

에 정통한 공증(informed public)이 자신들의 문제점

을 생각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

동을 취해야 하는데, 기존의 저널리즘은 그런 공중을 

길러내지 못했음은 물론 공중과 언론을 연결시키지도 

못하였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공공저널리즘인 

것이다.

3.2 공공영역의 쇠퇴

공공영역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하버마스는, 우선 

공공영역은 시민들에게 공공문제에 대한 이야깃거리

를 제공해주는 언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정치나 공동체 문제와 같이 우

리의 공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이슈들을 전달

해주는 중요한 가교자이다. 둘째, 언론일 보도한 공적 

이슈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공중들 간의 

대화와 토론은 문제의 해결에 다가가는 가장 이상적

인 방법이다. 셋째, 대화와 토의는 공중여론을 형성한

다. 넷째, 이러한 공중여론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면

서 동시에 참여적 행위이다. 즉 공공영역의 문제는 정

치사회적 공간과 시민을 연결시켜주는 언론의 역할, 

시민모임과 같이 공중들 간에 숙의와 토의 공간, 그리

고 시민을 참여시키고 동원시키는 제도나 기구의 문

제라고 말하고 있다.

3.3 언론의 내적 위기

공공저널리즘의 연구의 개척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

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로젠(Rosen. J)은 “오늘날 저널

리즘은 오히려 정치체제와 시민들 사이를 분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은 

변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널리스트

들은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을 향상시키고 

공공생활(Public life)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널리즘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실천 지향의 새로운 

저널리즘 형태를 공공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한다고 말

하면서, 미국 언론이 여섯 가지 난제에 부딪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공공저널리즘은 이들 여섯가지 문

제들로부터 파생된 결과라고 본다. 다시 말해, 미국 

언론의 경제적(economic), 기술적(technology), 정치적

(political), 전문직업적(occupational), 정신적(spiritual) 

그리고 지적(intellectual) 측면이 문제라는 것이다.

3.4 John Dewey의 공동체 중심적 민주주의 사상

로젠은 자신이 밝힌 것처럼, 공공 저널리즘의 저변

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실용주의 철학자 듀이(John 

Dewey)가 주장한 공동체 중심적 민주주의 사상이다. 

즉 공공저널리즘은 공중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3

자간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1920년대에 월터 리프만

(Walter Lippmann)과 듀이(John Dewey)가 제기한 상

반된 견해 가운데 듀이의 입장을 현대 미국사회에 다

시 적용시키려는 노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

Lippmann은 당시 인간 심성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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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이른바 신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기풍의 

정치학 이론인, 민주적 현실주의(Democratic Realism)

의 관점을 대변하였다. 이 이론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하여, 모든 사람이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론의 고전적인 명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리프만은 그의 저서 Public Opi-

nion(1922)에서 대중은 왜곡된 스테레오 타입에 취약

하며, 이를 시정해야 할 언론도 그 상업적 속성상 신

뢰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기초자

료로서의 의견을 모든사람이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리프만은 대부분의 

사회현안에 대하여 공중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조작된 

의견들만 무성할 뿐이라는 비관적 결론을 내렸다. 합

리적 사고에 철저하지 못한 인간 본성의 한계와 산업

사회의 구조적 제약에 주목한 리프만은 공중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민주

주의를 지탱할 수 있다고 보았다.

3.5 공공저널리즘의 지향점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뉴스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메리트의 말처럼 독자가 단순

히 뉴스를 읽는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은 공중의 질 높은 대화에 관

심을 가져야 하고, 시민이 문제의 해결책 모색에 참여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총체적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

회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적 문제들을 다양한 사회

층위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숙의(deliberation)를 통

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행위가 일어나는 공론장

의 기능을 공공저널리즘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의 관행을 새로이 

구축해보려는 기술적 차원의 노력이기보다는 공공생

활(public life)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건강한 민주

주의, 지역사회의 연결, 시민적 참여 등의 목표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Ⅳ. 내용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기에 최적의 시스템이 된 온라

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의 가능성을 가

장 효과적으로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기사의 내용분

석이다. 내뵹분석과 관련하여, 찰스 라이트(Charles 

Wright)는 그의 저서 ｢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매스커

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a Sociological Per-

spective)｣에서,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미리 정해진 유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

술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는 양적인 연구가 될 수도, 

질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양적･질적 연

구가 모두 진행되어야 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연구자가 할려는 내용분석은 질적인 연구방법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죠지 지토(George V. 

Zito)는 “내용 분석이란 글이나 말로 되어 있는 커뮤

니케이션 내용을 체계적, 양적,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는 연구 방법이라 한다. 글로 쓰여진 언어는 전

통적으로 질적인 분석의 대상이었다. 글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이란 소설, 편지, 유서, 잡지나 신문기사

를 뜻한다. 이것은 커뮤니케이터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용 분석은 커뮤니케이터의 의도를 분

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그의 책 ｢방법론과 의미 : 

다양한 사회학적 접근법에 관하여(Methodology and 

Meanings : Varieties of Sociological Inquiry, (1975)｣

에서 말하고 있다.

한편,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을 질적인 연

구방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온라인 신문과 기존 언론

에 반해 생겨난 대안 언론인 공공저널리즘이라는 연

구 대상을 살펴 보았을 때, 일반 법칙을 만들어 여러 

상황에 걸쳐 많은 것을 설명하려는 양적인 연구방법

조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수한 설명을 구하려고 하

는 연구방법이 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내용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조사가 연구 대상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터뷰나 참여 

관찰법과 비교할 때 내용분석은 그 실행 과정에서 연

구 대상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내용분석의 주제는 대개 그 당시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연구자는 본인의 시각을 데이터에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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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대개 역사적인 비교나 지역적인 비교를 통

하여 이런 시각이 드러나게 된다. 때로는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예컨대 선거 기간 중 정

치 광고물의 분석이 그 예이다.

한편, 코딩은 연구자와 사전교육이 이루어진 대학

원생 1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코더들간의 신뢰도를 위

해 양 10% 정도의 기사를 바탕으로 스콧(Scott, W.)

의 방식에 따라 신뢰도가 조사되었는데, 조사결과 공

공저널리즘 요소의 신뢰도는 평균 0.85였으며, 상호작

용성의 경우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요소들을 바탕으

로 분석을 위한 유목을 설정하여, 각 기사에 그 유목

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신문

의 보도가 인터넷신문과 비교했을 때, 유권자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였다.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신

문의 상호작용기제의 제공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실질적인 상호작용정도가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기자

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간에 오고가는 상호작용 

메시지의 비율을 통해서 그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자가 내용분석을 할 수 있는 전자게

시판이나 채팅룸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쟁점이 되는 사안에 따라 상호작용메

시지 비율을 측정하는 수량적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

였다. 상호작용 메시지는 슐츠(Schultz, T.)의 정의에 

따른 양방향성 개념인 1회적 피드백 메시지가 있는 

경우를 상호작용 메시지로 간주하였다. 이런 실질적인 

상호작용 정도를 바탕으로, 이런 상호작용이 공공영역

을 활성화시켰는지를 알아보았다.

Ⅴ. 분석 도구 및 분석 척도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인 

도출한 코딩을 위한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5.1 공공저널리즘 요소

① 기사는 일반 시민을 기사원(news source)으로 

쓰거나 혹은 일반 시민을 인용하는가?

② 기사는 신문사 내부 스태프들에 의해 쓰여졌는가?

③ 기사에는 핵심가치(core value)가 내재되어 있는

가?

④ 기사는 이슈관련 정보(thematic information)를 

포함하고 있는가?

⑤ 기사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유도하는가?

⑥ 기사는 맥락적(con-textualized)정보를 제공하는

가?

⑦ 기사 작성을 위해 여론조사를 사용했는가?

⑧ 기사 작성을 위해 공공포럼이나 타운홀 미팅을 

이용했는가?

⑨ 기사 작성을 위해 포커스 그룹을 이용했는가?

5.2 상호작용적 요소

① 전자우편

② 전화

③ 온라인 투표

④ 질의/응답 섹숀

⑤ 친구/독자에게 기사 전송

⑥ 전자게시판(BBS)

⑦ 채팅방

⑧ 네티즌 리포트

5.3 분석척도

각각의 기사에 내재된 전술한 요소들의 유무(0/1)에 

따라 공공저널리즘 척도(최고 9점 - 최저 0점)와 상호

작용성 척도(최고 8점 - 최고0점)를 만들어 종합적인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를 살펴보며, 또한 각각의 

기사에 세부적 요소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도 살

펴볼 것이다.

Ⅵ. 분석 대상 및 자료의 선정이유

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2002년 

11월 27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8일까지 22일간 대표

적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 뉴스의 대선관련 기사와 디

지털 조선일보의 대선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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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대선 기간동안 쟁점이 되었던 행정수도이

전, 국정원도청, 여중생 촛불 시위, 북한 핵 그리고 제 

16대 대통령 선거 기사를 중심으로 각 기사에 공공저

널리즘적 요소와 상호작용적 요소가 포함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사 수는 각각의 쟁점에서 사설 및 칼럼, 그

리고 외신기사 등은 편집국내에서 공공저널리즘적 요

소를 첨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하게 제외하였는데, 

그 결과, 행정수도이전의 경우, 오마이 뉴스는 총 527

개 중에서 36개, 디지털 조선일보는 총 49개에서 23개 

검색되었다. 국정원 도청의 경우는, 오마이 뉴스는 총 

141개중에서 23개가 검색되었고, 디지털 조선일보는 

총 115개 중에서 24개가 검색되었다. 여중생 촛불 시

위와 관련해서 오마이 뉴스는, 총 645개 중에서 112개

가 검색되었고, 디지털 조선일보는 총 276개 중에서 

36개가 검색되었다. 끝으로 제 16대 대통령 선거와 관

련해서는 사설 및 칼럼과 위의 검색어 중에서 중복되

는 기사들을 제외한 결과, 오마이 뉴스는 총 1177게 

중에서 362개 검색되었고, 디지털 조선일보는 총 362

개 중에서 115개 검색되었다.

내용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 뉴스의 기사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오마이 뉴스와 비교되는 인터넷 신문으로

는 디지털 조선일보를 살펴보았다.

한편, 자료의 선정 이유는, 오마이 뉴스는 창간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지난 2000년 11월 시사주간

지 <시사저널>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개 언론 중 하나로 처음 선정되더니, 이듬해인 2001

년 11월, 2002년 10월 역시 <시사저널>이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내 언론 영향

력 8위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미디어오늘>과 한

길리서치기 2002년 12월 23-24일 이틀 동안 국내 현

직기자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역

시 오마이 뉴스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언

론사 1위’로 꼽았다.

Ⅶ. 온라인 신문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대한 
분석

공공저널리즘의 최우선의 목표는 일반시민의 정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그들의 이해가 정치과정이나 선

거과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되게 함으로써, 그

들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공공저널리즘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 수단이 온라인 신문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신문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 시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

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쟁점이 되었던 사항(행

정수도이전, 국정원 도청, 여중생 촛불 시위, 북한 핵)

과 검색어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각 기사

에 공공저널리즘적 요소, 9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종합척도와 세부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7.1 행정수도이전 기사의 공공저널리즘 실천정도

먼저, 지난 대선에서 막판 이슈가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의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선, 오마이 뉴스

의 경우에, 검색어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검색을 했는

데, 표본인 총 기사 수가 527개가 검색되었다. 그러나 

이중 상당 수가 행정수도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사였고, 그 외에 외신, 사설, 기고, 칼럼 등 편

집국 내에서 공공저널리즘적 요소를 첨가하기가 쉽지 

않은 기사들을 제외한 결과, 36개가 도출되었다. 디지

털 조선일보의 경우엔, 총 49개가 검색되었는데, 역시, 

편집국 내에서 공공저널리즘적 요소를 첨가하기가 쉽

지 않은 기사를 제외한 결과, 23개가 도출되었다.

표 1. 행정수도 기사 건수
Table 1. Administrative capital, the number of articles

신문명 오마이 뉴스
디지털 

조선일보

기사 수 36 23

행정수도이전 기사의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의 

종합 척도는, 아래의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오마이 뉴

스가 디지털 조선일보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편, 각 기사의 공공저널리즘 요소의 세부사항들

을 살펴보면, 오마이 뉴스의 경우엔, 선거 막판에 행

정수도이전이 쟁점이 되었던 관계로, 주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또는 한나라당의 민주당을 향한 공격에 대

해 대응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메

이저 신문이나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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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 각 기사는 일반 시민

을 기사원(news source)으로 하거나, 일반 시민을 인

용하기보다는, 메이저 신문이나 한나라당의 코멘트를 

인용한 후, 일일이 대응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각 기사들이 일반 시민을 기사원(news source)으로 

하거나, 일반 시민을 인용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

았음은 물론, 여론조사나 공공포럼, 타운홀 미팅, 그리

고 포커스 그룹을 하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표 2. 행정수도이전 기사의 공공저널리즘 

실천정도(종합척도)

Table 2. Article of the previous practice of 
journalism,the administrative capital(Total scale)

신문명
공공저널리즘 척도

Mean SD

오마이 뉴스 3.52 1.20

디지털 조선일보 2.52 1.08

반면, 디지털 조선일보의 경우엔, 우선 인쇄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다보니, 대부분의 기사들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선거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민주

당이 서로 헐뜯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관급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사에 이슈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적었고, 해결책을 제시

하는 기사는 전무했다. 그리고 행정수도이전 기사 수

가 시가 전체에서 오마이 뉴스와 비교했을 때(비율면

에서 볼 때 오마이 뉴스는 6.83%이고, 디지털 조선일

보는 46.9%),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막판에 조선

일보가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리고 한나라당에 유

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기사 내용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 물론 오마이 뉴스는 이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발표 내용에 대해, 대응하는 기사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오마이 뉴스의 경우에는 외국의 사

례를 보도함으로써, 관련이슈정보와 해결책을 상대적

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표 3. 행정수도이전 기사의 공공저널리즘 
실천정도(세부요소) 

Table 3. Practice of public journalism,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previous articles(more elements)

신문명 오마이 뉴스
디지털 
조선일보

공공
저널
리즘
요소

일반시민참여 15(41.6%) 5(21.7%)

내부스태프 35(97.2%) 14(60.8%)

핵심가치 25(69.4%) 4(17.4%)

이슈관련정보 28(77.7%) 8(34.7%)

해결책 제시 15(41.6%) 0

맥락적 
정보제공

5(13.8%) 17(73.9%)

여론조사 2(5.5%) 1(4.3%)

공공포럼,
타운홀미팅

0 0

포커스 그룹 0 0

한편, 기존의 저널리즘이 객관성의 유지라는 절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나머지, 나타난 공공의 문제에 대

해 해결을 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공공저널리즘 학자

들의 비판은, 디지털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7.2 국정원 도청 기사의 공공저널리즘 실천정도

오마이 뉴스는 검색어로 ‘국정원 도청’으로 검색한 

결과 총 기사가 141개가 검색되었는데, 이중에서 관련

이 없는 기사와 사설, 칼럼, 기고 등 편집국 내에서 

공공저널리즘적 요소를 첨가하기가 쉽지 않는 기사들

을 제외한 결과, 총 23개로 나타났고, 디지털 조선일

보의 경우엔, 115건이 검색되었으나. 역시 관련이 없

는 기사들을 제외한 결과, 총 24개로 나타났다.

표 4. 국정원 도청 기사 건수
Table 4. NIS, the number of intercepted articles

신문명 오마이 뉴스 디지털 조선일보

기사 수 23 24

국정원 도청 기사의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의 종
합 척도는, 아래의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마이 뉴
스가 디지털 조선일보보다 약 2 배정도 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국정원 도청 기사의 공공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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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정도(종합척도)
Table 5. Article of the practice of journalism, the NIS 

wiretapping(Total scale)

신문명
공공저널리즘 척도

Mean SD

오마이 뉴스 3.30 1.18

디지털 조선일보 1.41 0.97

한편 공공저널리즘적 요소의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

면, 디지털 조선일보는 선거 기간 초기에 이 문제를 

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기사의 보도는 대부분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폭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국정원 관계자와 민주당 관계

자들의 말을 대부분 인용하는 식이었는데, 이러다 보

니 가시는 주로 관급 기사에 의존함으로 해서, 핵심가

치를 포함하지 않는 기사들이 많았고, 또한 시민의 목

소리를 대변하는 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7.3 북한 핵 기사의 공공저널리즘 실천 정도

지난 대선 기간 중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검색어

를 ‘북한 핵’으로 하여 검색한 결과, 오마이 뉴스의 경

우에는 총 238개가 검색되었으나, 역시 대부분의 기사

가 관련이 없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 기사들과 사설

이나 칼럼과 같은 편집국내에서 공공저널리즘 요소를 

첨가하기가 쉽지 않은 기사들을 제외한 결과 총 23개

가 검색되었다.

디지털 조선일보의 경우엔, 총 276개가 검색되었으

나, 역시 대부분의 기사가 선거와 관련이 없는 기사

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사들과 그 외에 사설이나 칼

럼과 같은 편집국내에서 공공저널리즘 요소를 첨가

하기가 쉽지 않는 기사들을 제외한 결과 총 36개가 

검색되었다.

표 6. 북한 핵 기사 건수
Table 6. North Korea's nuclear number of articles

신문명 오마이 뉴스 디지털 조선일보

기사 수 23 36

북한 핵 기사의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의 종합 

척도는, 아래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오마이 뉴스

가 디지털 조선일보보다 약 2배 정도 더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북한 핵 기사의 공공저널리즘 
실천정도(종합척도)

Table 7. Article of the pracice of journalism, the North 
Korean nuclear(Total scale)

신문명
공공저널리즘 척도

Mean SD

오마이 뉴스 3.21 1.47

디지털 조선일보 1.66 1.12

한편, 기사의 공공저널리즘적 요소의 세부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기사의 내용 분석 결과, 오마이 뉴스

는 그다지 특징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내부스태프에 의해 쓰여진 기사와 핵심가치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선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북한 문제를 색깔론 논쟁

으로 보도하는 기존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점으로 이

런 색깔론 논쟁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선거 보도

를 이벤트나 가십, 또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정책 중심으로 또는 이슈 중심적인 보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Ⅷ.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저널리즘이 시민을 소외시키

며, 저널리스트나 전문가들만의 장으로 머무른 나머

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며, 나타난 문제에 대해 토론이나 토의

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일회적이고 대안 

없는 비판만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 시민을 정치로

부터 멀어지게 한 매스미디어 저널리즘에 대한 대안

언론으로 생겨난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가능성을 온라

인 신문에서 찾아보고자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 뉴스

와 매스미디어에 가까운 인터넷 신문인 디지털 조선

일보를 상호 비교하면서 온라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

의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 뉴스의 보도가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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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디지털 조선일보의 보도보다 유권자의 정치 참여

를 활성화시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기사에 

공공저널라즘적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종합

척도와 세부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각 쟁점사안 모두

가, 비록 어떤 사안은 그 차이가 적을지라도 온라인 

신문이 인터넷 신문보다도 더 많은 공공저널리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미

루어 온라인 신문의 보도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보다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더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

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기존 언론의 정치보

도의 문제점이 공적 이슈를 시사화하는 데 있었다면, 

온라인 신문은 일반 시민의 이슈를 공론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대안적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의 사적 경험을 보도하는 

것은 기존 언론의 취재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일상생

활의 정치화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인 온

라인 신문의 상호작용기제의 제공현황과 실질적인 상

호작용 정도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상호작용기제 제공 

현황의 경우는 네티즌 리포트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은 이

용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아가 

특정 이슈를 주제로 커뮤니티를 형성토록 하는 기반

을 제공하여, 공공저널리즘의 기능을 원활히 해주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에 대한 재반

응을 하나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한 실질적인 상호작용 

정도의 결과에서는 두 신문이 서로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한 두 척도의 최

고점이 각각 9점과 8점이라고 할 때 분석결과에 나타

난 두 척도의 평균점은 모두 4점을 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온라인 신문이 인터넷 신

문보다는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온라인상에서의 공공저널

리즘의 실천은 아직까지 활성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증거라 하겠다.

이는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에 따라 공공저널리

즘 모델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 어데이(Aday. H.)

의 분류에 따르면 가장 하위에 속하는 통합정보제공

자(intergrated information provider)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저널리즘의 구현에 있어 전통적

인 저널리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화의 형태와 표

현의 기제를 사용하는 혁선적인 동반자적 모델

(prominent parter-ship model) 혹은 그 아래 단계인 

시민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전통적인 기사 양식을 

고수하는 중간 단계인 권력이양 모델(enhanced emp-

owerment model)이 아닌 가장 소극적인 공공저널리

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미국사회에서 

발현되었던 공공저널리즘은 미국의 언론구조가 전국

지 중심이 아니라 지역언론 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반

면에 국내의 언론구조는 중앙지 중심에 기초하고 있

는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보통

신 산업의 활발한 인프라의 보급으로 온라인 상에서

의 공공저널리즘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공공저널리즘의 이론적 논의가 실제 우

리나라의 언론 환경에서 수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이다.

둘째, 온라인 환경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

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문은 기존 신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지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기사의 내

용 제작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상호작용 및 하이퍼미디어의 기능

을 바탕으로 하는 맥락화된 저널리즘(contextualized 

journalism)이 가능한 온라인 신문은 전통적인 인쇄신

문보다 관련된 이슈, 자료 및 사실 등을 포함하는 이

른바 심층 보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온라인 신문은 공

공저널리즘의 주요 실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핵심가

치의 내재화, 이슈관련 정보 등을 기사에 곁들일 수 

있는 기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기능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제가 반드시 인터넷미디

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러한 기제

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과연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만약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것도 또 다

른 논의의 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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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레비는 사이버공간의 인류학을 위해 집필한 

그의 책 『집단 지성』에서 “집단 지성이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

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라고 말

하며, 인터넷이 이런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적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아직은 

온라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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